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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로 접어들수록 사회가 다원화되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호간의 공감, 소통, 융합 및 

감정조절의 능력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창의성과 감성의 발달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는 기대를 포함하여 아동기1)의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Clawson & Coolbaugh(2001)의 연구에서 문화적 요소나 예술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고,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는 것을 입증하였고, 김은영

(2011)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

으며, 이러한 변화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끌고 나간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학교 및 지역문화단체, 기관들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석문주, 최은식, 박장미, 손미현, 2011) 
두고 있으며, 정책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문화예술교육과 공감능력, 분노조절과 같은 감

정형성 간 관계를 입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예술교육과 감정형성 간 관계 및 성과를 입증한 연구들은 대부분 소외

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수요자 특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어떠한 유형의 문화예술교육

이 관련 있으며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지와 같은 공급형태 특성에 기초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우리의 학교 및 사회 교육 현장의 교육현실과 문화예술교육

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되어온 정책 사업이다 보니, 교육현장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가능한 정책방향과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다(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한편 학교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별도의 교

육과정 대신에 예체능 교과에 편성해서 지도해 오고 있으며, 이 또한 입시제도에 밀려 예술교

육은 어려움에 처해있다(석문주, 권덕원, 오지향, 2010).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이 대인관계의 변화, 학교 적응력 향상(강명순, 2001)과 관련한 공감능력이나 분노조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지만,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이나 범위에 따른 구체적

인 조사 혹은 설득력의 부족으로 실제 운영으로 연결하는데 장애요인이 심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유형과 공감능력, 분노조절의 관계를 파악하여, 표면적인 문화예술교육 증대에서 

벗어나 효용적인 문화예술교육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의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진된 것은 2004년 11월에 있었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활동(직접적인 체험활동과 공동 학습과제의 

해결 등)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많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공감능력, 분노조절과 관련한 인성과 공동체의식 함양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한 연구들

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nn Bamford(2006)는 예술의 교육적 경험은 학생들

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정서공유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도록 자극하며, 발전된 문화를 인식

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저술하였다.  또한 Clawson & Coolbaugh(2001)는 

1) 김광수, 김해연(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학업 및 인간관계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정서능력이 개발되고 발달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 6 -

연구자 내용 대상

Clawson &

Coolbaugh

(2001)

정서적 행복감, 자신감, 학교·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존감 향상 아동

강명순(2001) 자아 존중감향상, 사회적응기술 향상, 학교적응 등
빈곤해체

가정 아동

정익중(2005) 집중력 향상, 예술작품 이해도 증진, 자아존중감·자기표현력 증가 빈곤아동

Anne
Bamford(2006) 자신감 향상, 소속감, 정서공유, 공동체의식 학생

최선남·전종국·
신영희(2007) 불안감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저소득층 

아동

김소영·이근매

(2010) 사회성(사교성, 자주성) 향상
보호시설 

아동

김은영(2011) 문화예술 태도변화, 발표력·자신감 향상, 의사소통·타인배려능력 향상
저소득층 

아동

공감능력·분노조절 ⇒
사회소통 및 인간관계의 핵심적 요소

(대인관계 발달, 친사회적 행동, 협동성 등)

문화예술교육의 체험이 아동의 정서적 행복감, 자신감,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과 자존감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고, 김은영(2011)은 의사소통 능

력 향상과 타인 배려능력 향상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 전정운(2009)의 연구에서 문화적 

소외는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정서적으로도 소외되어 비행과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하였다.
  

<표1-1> 아동기 문화예술교육의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

한편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혹은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에 기초를 두는 정신 내적 현상(이희경, 1999)으로, 개인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회

적 분위기로 인해 겪게 되는 혼란과 어려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조한

익·이미화, 2010).  Hoffman(1982)은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중재자

의 역할로 설명하였고, 서성애(2007)는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친사회적 행동과 협동성을 길러준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반응 중 하나인 분노조절은 공감능력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2)  이렇듯 공감능력 혹은 

분노조절을 중요시하는 사회의 요구와 이를 위한 주요번인은 아동 문화예술교육이라 여길 수 

있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흥미여부와 공감능력·분노조절

의 관계,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유형과 공감능력·분노조절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1-1] 감정형성(공감능력·분노조절)의 영향

2) 공감 능력이 큰 사람들은 자기가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조화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

이 당혹감을 느끼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대인관계 장면에서 가능하면 분

노를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조긍호, 김지연, 최경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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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설정

↓

선행연구 고찰

아동기 문화예술교육과 공감능력·분노조절의 

개념 및 특징 분석

↓

관련자료 분석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례분석

↓

가설설정

↓

설문조사

국내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공감능력·분노조절 관계 조사

↓

SPSS 실증분석

가설검증 결과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제언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유형이 공감능력·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서 아

동기 국내 실정에 맞는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반향 및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아동기 문화예술교육과 공감능력·분노조절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

론적 설득력과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아동기 문화예술교육이 공감능력·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친 사례조사를 통하여 아동

기 문화예술교육 방침의 실효성과 사회적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피고, 문화예술교육 유

형이 공감능력·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서울 소재의 2개 초등

학교에서 4학년~6학년 남녀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

증된 척도를 통해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림1-2] 연구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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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총칭은 학습, 참여, 활동으로 구분되는 문화예술교육 유형을 의

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일방적인 주

입식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형을 문화예술학습 둘째,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연장 등에서의 문화

예술 컨텐츠를 체험하는 형태의 유형을 문화예술관람 셋째, 아동이 대중 앞에서 공연이나 전시

회 등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공하는 형태의 유형을 문화예술활동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그림1-3] 문화예술교육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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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가. 문화예술교육 탐구

창조적 인재의 가치가 확산됨에 따라 유년기 혹은 아동기의 창의성과 올바른 정서함양에 관

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문화예술교육이 있다.  유년기에 받는 문화예술교

육은 단순하게 문화적인 소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것에 도움이 되며, 인성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임정은, 2006).  특히 창의성과 소통의 능력들은 문화예술 교육

을 통해 계발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김은영, 2011).  문화예술교육

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정서공유, 공동체의

식(Anne Bamford, 2006; Clawson & Coolbaugh, 2001; 김은영, 2011)과 관련되거나, 이와 

같은 영향이 저소득층, 빈곤아동,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정익중, 2005; 정여주, 2006; 최선남, 
전종국, 신영희, 2007; 김효은, 2008; 김정희, 정다운, 2011)과 같이 공급대상에 미치는 효과

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급유형인 문화예술교육 체험의 구분 따른 효과분석을 

간과할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은 대상자의 체험 범주에 따라 학습, 관람,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습과 관람은 문화예술 소비자 역할로, 활동은 창작자 역할로 연계될 수 있다.  정익

중(2005)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객체)였는지, 능동적인 창조자(주체)였는

지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극적인 소비자의 역할로는 소비와 수용을 통해 문

화를 경험했다는 의미만 있을 뿐 생산과 참여를 통해 문화를 진정으로 향유했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하였다.  즉 문화예술교육의 체험 유형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상이하고, 매개되는 영

향력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의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진된 것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3)의 제정과 연관되어 있다.  
2004년 11월 제5차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4)」이 

보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사업이 점차적으로 추진되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

구원, 2005).  그리고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인 문화

예술교육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을 현실화 시켰다.  이 법에 

의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정 및 운영되면서 구

체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거창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08; 정문성, 
모경환, 석문주, 김해경, 박새롬, 2012).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주 내

용으로, 2004년 11월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12월 8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4) 2004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초/중등학교, 지역 공공시설 등 사회 전반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

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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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제도적 첫 접근

- 한국예술경영학회의 심포지엄 및 연구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 마련

- 정치적 상황 속에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중단

2003. 6 문화관광부 예술국 내 ‘문화예술교육팀’ 설치 

- 문화부 내 ‘문화예술교육 TF’설치 후 확대개편하여 ‘문화예술교육팀’ 설치 

- 문화관광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고자 함

2004. 11 ‘문화예술교육과’ 개편

- ‘문화예술교육팀’이 정식 조직 편제로 확대되어 문화예술교육과로 개편됨

2004. 11. 2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유·초·중등학교, 지역 공공시설 등 사회 전반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추진

2005. 12.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을 주 내용을 함

2005. 2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의 실질적 기획과 추진 및 평가 

- 여러 역할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그림2-1] 문화예술교육개념 확산 배경5)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개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과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다”6)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 범주에 있어 다소 모호하게 볼 수 있다.  지금까

지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적 의미의 ‘예술인의 교육’과 도구적 의미의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ne Bamford(2006)은 ‘예술인의 교육’은 무용, 시각예술, 
음악, 연극 등 각각의 예술유형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기술적인 면에서 지속적이고 체

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고, 학교와 학습에 대한 태도개선,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개인적 만족, 
복지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예술을 통한 교육’은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대해 창의적이

고 예술적인 교수법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전반적인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

만을 감소시키며 긍정적 인지발달을 촉진한다고 저술하였다.  즉 전자인 ‘예술인의 교육’은 전

문 예술인 양성에 의거한 목적적 의미, 후자인 ‘예술을 통한 교육’은 올바른 인격함양을 위한 

도구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산업재, 생활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주로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이 창의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한 교육’에 속할 수 있다. 

5)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2006(문화관광부, 2007)을 참고로 연구자 작성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장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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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예술인의 교육

(예술=목적)

정의
무용, 시각예술, 음악, 연극 등 각각의 예술유형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기술적인 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

영향

-학교와 학습에 대한 태도개선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개인적 만족

-복지에 긍정적 영향

예술을 통한 교육

(예술=도구)

정의
모든 교과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교수법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의 실현방법을 예술에서 찾는 것

영향

-전반적인 학습 성취도 향상

-학교에 대한 불만 감소

-긍정적 인지발달 촉진

<표2-1> 문화예술교육의 구분

자료: The Wow Factor(Anne Bamford, 2006)를 참고로 연구자 작성

나. 공감능력의 개념

최근 청소년의 비행, 범죄는 물론 성인범죄의 공통된 원인은 낮은 공감능력이라는 연구결과

들이 입증되면서, 학자들은 공감능력 심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인 

경험, 즉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것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Rogers, 1957; 박성희, 2004; 임정, 2005 재인용) 사회적인 소통과 인

간관계의7) 심화에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 공감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통합과 조화 유지에 기여한다(Hoffman, 2000; Johnson, 
1990; Krebs, 1975; Matsumoto, 2000; Oatley et al., 2006; Redmond, 1989; Triandis, 
1994a; 조긍호·김지연·최경순, 2009)

공감은 인간의 긍정적인 사회행동에 대한 탐구가 본격화된 시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관심

이 증가하였다(Wispé, 1986; 조한익, 이미화, 2010).  Rogers(1975)은 공감을 타인의 감정이

나 심리상태 그리고 내적인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매순간 함께 느끼며 상호간에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행동이라고 하였고, Hoffman(1982)은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정과는 다른 

일종의 대리적 경험으로 간주하였으며(임정, 2005).  Eisenberg & Strayer(1987)는 타인의 

감정 상태와 조건을 걱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며, 타인의 감정에 대해 동일시함으로써 생기는 정

서적 반응이라 하였다.  이후 공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정서적 반응이 연결되

는 과정의 논의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신경일(1994)의 연구에서는 공감을 타인의 경험과 

느낌을 체험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과정과 그때의 정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정서적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야기 하였고, 이희경(1999)은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혹은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에 기초를 두는 

정신 내적 현상이라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Baron-Cohen(2002, 2003)이 제안한 공감하기

란 상대방의 정서와 생각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려는 동기와 능력으로, 
7)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조건이 공감이라는 것은, Rogers(1957) 이래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최의숙, 1988; 김미경, 1998; 권정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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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내용

Rogers(1957)
박성희(2004)
임정(2005)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그리고 내적인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매순

간 함께 느끼며 상호간에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행동

Hoffman
(1982)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

Eisenberg & 
Miller(1987)

타인의 감정 상태와 조건을 걱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며, 타인의 감정에 대해 동일시

함으로써 생기는 정서적 반응

신경일(1994) 타인의 경험과 느낌을 체험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과정과 그때의 정서를 마치 자신

의 것처럼 느끼는 정서적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복합적인 과정

이희경(1999)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혹은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에 기

초를 두는 정신 내적 현상

Baron-Cohen
(2002, 2003)
박찬옥·김해리

(2010)

상대방의 정서와 생각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려는 동기와 능

력으로, 먼저 상대방이 왜 특정 생각을 하고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를 이해한 

후 상대방의 생각과 정서에 대해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는 것

먼저 상대방이 왜 특정 생각을 하고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를 이해한 후 상대방의 생각과 

정서에 대해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았다(박찬옥, 김해리, 2010 재인용).  즉 공감

은 타인의 역할이나 조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신경일, 
1994)와 공감적 이해의 결과로 대상의 정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대리적 경험으로서의 정서적 요소(임정, 2005), 그리고 타인의 내적 경험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느낀 후 정확하고 민감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적 요소(Cakhuff & Truax 1967; 권정

안, 2001)로 구성된다.

<표2-2> 공감능력에 관한 기존연구

공감능력이 선천적인 유전에 의한 것인가,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것인가에 관한 견해는 학자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Eisenberg & Miller(1987)은 공감을 ‘유전적 관점(Genetic 
perspective)'으로서 타고난 능력이라 주장한 반면, Truax & Carkhuff(1967), 
Hoffman(1984), 박성희(1996), 이은순(1999)은 공감을 '사회 학습적 관점(Social learning 
perspective)'으로서 훈련된 능력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

간은 선천적으로 공감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런 성향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학습과 사회화를 통해 공감능력이 습득되고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임정, 
2005).  따라서 성장과정인 아동기의 공감능력 향상은 청소년, 성인이 되어서도 바람직한 사

회성이나 대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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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노조절의 개념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반응 중 하나인 분노조절은 공감능력과 비례한다.  공감이란 타

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감 능력이 큰 사람들은 자기

가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조화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

이 당혹감을 느끼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대

인관계 장면에서 가능하면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조긍호, 김지연, 최경순, 2009).  
분노조절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상해를 입거나 인간관계

의 어려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인 성향이 표출되고 인격장애로 발전하기도 한다(이정

숙, 이현, 안윤영, 유정선, 2010).   즉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조절

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조긍호, 김지연, 최경

순, 2009).
분노는 운동적인 요소와 언어적인 구성요소로 표현될 수 있는 가벼운 짜증으로부터 극단적

인 격노까지의 강도를 지니는 비교적 강한 불쾌의 내적 정서경험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정숙, 
이현, 안윤영, 유정선, 2010).  이러한 분노는 어떤 외적인 힘, 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인

의 계획, 목표, 또는 안녕의 추구가 간섭받거나 훼방 받는다고 인식될 때, 그리고 타인으로부

터 배신을 당하거나, 욕구가 좌절되거나, 정당하지 않은 비판을 받거나, 적절하게 배려받지 못

할 때 유발된다(조긍호, 김지연, 최경순, 2009).  Reeve(2005)는 분노의 핵심은 현재의 상황

이 그렇게 되어서는 옳지 않다는 신념, 곧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나 방해 또는 비판이 옳지 않

다는 신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 하였고, Kalat & Shiota(2007)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욕망 혹은 그 사람을 몰아내려는 충동과 관련된 정서상태로 보았으며, Semmelroth 
& Smith(2000)는 분노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정신이상의 한 종류이고 이러한 정신이

상의 특징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하였다.  즉 분노는 개인의 목표 주구를 방해하

거나 욕구를 좌절시키는 사람에 대한 공격행동을 유발한다(Berkowitz, 1990; Ekman, 2003; 

Lemerise & Dodge, 2008; Kalat & Shiota, 2007; Reeve 2005; 조긍호, 김지연, 최경순, 2009).
특히 분노경험은 청소년기에 더 강하게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는 가정과 학교 환

경의 변화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 무력감으로 

인해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분노를 비행 등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강신덕, 1997; 권혜진, 1991; 이미리, 2009).  선행연구에 의하면 분노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청소년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지만, 이러한 조절 반응이 취약하면 공격적 

행동이나 우울증 등의 부적응 문제를 나타낸다(이미리, 2009).  이러한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표출 규칙은 개인이 어릴 때부터 사회화되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절 기법을 사

용하여 정서를 억제 또는 표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준다(Ekman, 2003).  즉 타

인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아동

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게 되고 또래의 의해서 더 많이 수용되어 원만한 또래

관계를 맺는 것이다(서경희, 반지정, 2010).  따라서 청소년기의 비행, 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

하는 차원에서 아동기부터 분노조절에 관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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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내용

강신덕(1997)
권혜진(1991)
이미리(2009)

청소년기는 가정과 학교 환경의 변화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 무력감으로 인해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분노를 

비행 등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함

이미리(2009) 분노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청소년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지만, 이러한 조절 반

응이 취약하면 공격적 행동이나 우울증 등의 부적응 문제를 나타냄

Ekman(1982, 
2003)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표출 규칙은 개인이 어릴 때부터 사회화되어, 어떤 사람이 어

떤 상황에서 어떤 조절 기법을 사용하여 정서를 억제 또는 표현해야 하는지를 구체

적으로 결정해 줌

서경희·반지정

(2010)
타인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

을 가진 아동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게 되고 또래의 의해서 더 많이 

수용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는 것임

<표2-3> 청소년과 분노조절에 관한 기존연구

2. 아동기 문화예술교육과 공감능력·분노조절의 대표적 사례

가. 베네수엘라-엘 시스테마

엘 시스테마는 아동기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

적인 모델이다.  1975년 베네수엘라8) 빈민가에서는 마약, 범죄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들에

게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청소년 보호역할 및 범죄감소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

다.  거리의 청소년 11명을 모아 차고에서 시작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불과 40

년 만에 28세 최연소 LA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두스타보 두다멜과 같은 클래식 스타9)

를 배출하였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었다.  또한 연 250만 명 교육, 청소년 범죄 

40% 감소 등과 같은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루어내었고(김은영, 2011), 이를 ‘엘 시스테마’라 

한다.  엘 시스테마의 공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

재단(FESNOJIV; Fundacion del Estado para el Sistema Nacional de las Orquestas 

Juveniles e Infantiles de Venezuela)’으로 현재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통한다.

이는 1975년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였던 총리출신 안토니오 아브레우(José Antonio Abre

u)10)박사의 베네수엘라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하여, 70년대 상류층의 전유물11)

8) 1975년 베네수엘라는 세계 5위의 석유 수출국이지만 극심한 양극화로 인하여 인구 2640만 명 중 80% 이상이 빈곤층을 차

지하였고, 빈곤층 아이들은 마약 운반책, 총기사고 등의 무질서에 노출되어 있었다.

9) 엘 시스테마로 구스타보 두다멜, 에딕손 루이스, 호엔 바스케스, L.미겔 로하스, 에드워드 풀가르, 나탈리아 루이스 바사 등이 

국제무대에 섰다(위키백과 참고).

10) 1995년 아브레우는 유네스코에서 국제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국제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한 특별 대사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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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설립 배경

-발생지 : 1975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설립자 :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경제학자, 음악가)

-설립취지 : 극심한 사회 양극화에 동반되는 청소년 범죄예방 및 목표의식 제공

기대 효과
-빈곤과 범죄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에게 자신의 잠재력 발현 및 자아실현 효과

-음악가 양성이 아닌, 음악을 통한 협동정신, 사회경험을 습득하도록 유도

운영주체
-정부기금 및 기업단체가 FESNOJIV재단에 지원

-FESNOJIV재단 산하 전국에 분포된 지국(Nucleos)을 통한 운영/관리

성과

-청소년 범죄 40%이상 감소

-세계적인 클래식 스타 배출

-오케스트라 확대(2012년 현재 50여개 31만 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음)

현황
-190여 개 지국(2010년 기준), 학생 31만 명 소속(2012년 기준)
-베네수엘라 외 전 세계 25개국 이상에서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 운영 중

로 여겨졌던 클래식 음악을 이용하여 빈곤과 범죄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자

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도의, 2012).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는 아이들에게 협동정신과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엘 시스테

마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겼으며(김정은, 2010)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공감능력·분노조

절 향상과 같은 긍정적 감정형성에 기여하여 협동, 소속감, 책임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

즘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엘 시스테마는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의 설립이

후 3년 만에 정부 산하기관이 됐고, 예산이 책정되면서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김정은, 

2010).  이는 정부로부터 95%상당의 지원 및 기업단체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국적으로 확대된 지국(Nucleos)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엘 시스테마는 35년이 지난 2010년에 190여 개 지국(Nucleos), 26만여 명이 가입된 조직

으로 성장하였고,12) 2012년 현재 50개가 넘는 오케스트라와 31만 명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

다(성도의, 2012).  또한 엘 시스테마의 실행 가치는 많은 국제기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전 세계 25개 이상13)의 국가에서 엘 시스테마를 표방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14).  

<표2-4> 엘 시스테마의 설립배경 및 성과

자료: FESNOJIV 홈페이지(http://www.fesnojiv.gob.ve/en/)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명되었으며, 유네스코의 “세계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운동” 산하 특별 대표도 맡았다(위키백과 참고)

11) 엘 시스테마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 베네수엘라에는 단 2개의 오케스트라가 존재하였고, 이는 정부행사를 위한 연주나 상류

층의 고상한 취미로 인식되고 있었다.

12)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13)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

살바도르, 영국, 과테말라는, 온두라스, 이탈리아, 자메이카, 인도,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푸에

르토 리코, 스코틀랜드, 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14) 엘 시스테마 공식 홈페이지(http://www.fesnojiv.gob.ve/en/el-sistema-as-a-mod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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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CP(Creative Partnerships)
CP(Creative Partnerships)은 청소년의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이 창의성 계발을 증진시킴으

로서 다양한 부가 성과를 거두었던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02년 영국15)에서

는 5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이 건축, 연극, 공연, 박물관, 영화 상영, 역사적 건물, 

무용단, 관현악단, 영화 제작, 웹사이트 디자인 등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기관이나 예술가

들과 지속적인 공동작업을16) 연결함으로서 자신감, 의사소통 개선 및 학교생활, 학습능력 증진

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문화부와 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CP는 2002년부터 2011

년까지 7년 동안, 5,000여개 학교에서 8,000건 이상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으며, 90,000여 명 

교사와 백만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17).  또한 영국의 주요 민간시장조사회사인 

BMRP(British Market Research Bureau)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CP 참여이후 92%의 학생

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91%의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87%가 동기를 부여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76%가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독립적인 학습능력을 성취하였으며, 

57%가 전반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94%의 교사들이 교육방법이 향상되었

다고 보고하였다(Mackey & Ullman, 2006).

영국 정부는 1964년부터 문화예술 교육에 집중 투자를 했지만,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

아 오히려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지역과 계층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김낙현, 2012).  이후 

1998년 영국 문화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문화와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를 선임하였고, 자문위

원회는 ”우리들의 미래: 창의성, 문화 그리고 교육(All Our Futures: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라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의 실행방안으로 영국 정부는 2012년부터 

하위 10%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가, 과학자, 문화예술 전문가 등과 산·학 연계 교육프로그

램을을 지원하였고, 학생들이 창의적 능력(문제해결 능력, 긍정적 태도)을 키워 궁극적으로 영

국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의도하였다.  Price waterhouse Coopers 

LLP(PwC)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 창의적인 학습프로그램인 CP는 영국 경제에 약 40억 

파운드(한화 약 6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생성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18).  

CP는 실행 첫 해인 2002년과 2003년에만 4천만 파운드(한화 약 70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

었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1억 파운드(한화 약 1700억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19).  

이는 영국 문화부(DCMS)로부터 예산이 책정된 것이며, 2008년에는 국가기관인 

CCE(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20)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2010년 정권교체와 재정악화로 인하여 예산삭감을 피할 수 없었고, 그간 성과를 통해 세계 여

러나라의 문화예술교육 모범사례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CP의 정부지원은 종결

되었다.

15) 19~20세기에 걸쳐 영국은 광산과 제조업으로 경제적 부를 축척했지만, 21세기 경제성장은 창의성을 기반 한 산업이 이끌

어 나갈 것을 예상한 영국정부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교육제도를 마련하고자 CP를 추진하게 된다.

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

17) Creative Partnerships 공식홈페이지(http://www.creative-partnerships.com/)

18) Creative Partnerships 공식홈페이지(http://www.creative-partnerships.com/)

19) 매일경제(2009. 7. 13), 왕따·비행청소년 춤추며 창의력 배운다

20) 2011년 9월27일 CCE는 WISE(World Innovation Summit for Education)상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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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설립 배경

-발생지 : 2002년 영국

-설립자 : 영국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공동추진

-설립취지: 학교와 예술가, 건축가, 과학자 등 전문가 혹은 문화예술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창의성 계발

기대 효과
-학교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자신감, 학습 태도 개선, 소외계층 포용

-교사 고용률 제고, 교육과정에서 창의성과 개혁성 증진

운영주체
-정부예산을 CP에 지원

-CCE 산하 전국에 분포된 지역 CP사무소를 통한 운영/관리

성과

-자신감 (92%), 의사소통 능력 (91%), 동기부여 (87%) 향상

-학교에 흥미(76%), 독립적인 학습능력(76%), 전반적인 태도(57%) 향상

-학생들의 상상력 및 학습 관심도 증가, 출석률 개선, 타 교과목에서 나은 성과 입증

-교사들의 교육방법(94%) 향상

현황

-영국 전역 약 5,000여개 학교에서 8,000건 이상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음(2002-2011)
-90,000여 명의 교사, 백만 명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였음(2002-2011)
-2011년 9월 영국 재정악화로 인하여 CP에 정부지원 종결

<표2-5> CP(Creative Partnerships)의 설립배경 및 성과

자료: CP 공식홈페이지(http://www.creative-partnerships.com/)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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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설설정

1. 문화예술교육 흥미에 따른 공감능력과 분노조절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을 때 적극적인 태도로 다양한 접근을 하게 된다

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공감능력·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흥미

여부가 매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1: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흥미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흥미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문화예술교육 유형에 따른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의 차이

앞서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의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에 기여한다는 보고를 살

펴보았다.  더하여 정익중(2005)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체험을 경험하지 않은 것보다 문화적 

체험을 경험한 것이 더 낫고, 문화적 체험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효과성이 상

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유형을 체험의 특성에 근거하여 3
단계로 구분하고,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가21)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분리로 매개

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한편 초등학교 교육현장에는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음악, 미술 

분야의 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규 수업시간 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으로 연

구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1: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경험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경험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3-1] 연구모형

21)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나 분노조절과 같은 감정형성은 선천적 성향인 개인차가 존재하더라도 성장과정에서 학습을 통하

여 발달 혹은 퇴보하기 때문에,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은 후천적 학습과 훈련을 통한 결과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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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2개 초등학교에서 4학년~6학년 남녀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불성실한 답변 7명이 제외되어, 총 373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

되었다.  이중 남학생은 189명(50.7%), 여학생은 187명(49.3)로 비교적 고른 분포율을 보이

고 있으며, 각 학년별로는 4학년 100명(26.8%), 5학년 87명(23.3%), 6학년 186명(19.9%)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화예술교육과 공감능력·분노조절에 아동의 문화

예술교육 흥미·문화예술교육 유형이 매개되는가를 검증함으로서 가설1, 2의 성립여부를22)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림 4-1] 조사 대상자의 특성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흥미여부와 문화예술교육 유형에 관한 질문을 10문항 

실시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공감능력 척도와 분노조절 척도를 근거로 아동임을 고려하

여 4점 리커트척도(Likert-type 4-point: ‘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

다.

가. 공감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 척도는 Davis(1980)의 연구에서 도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기초로 하여, 김성희(1994)가 국내 아동에 맞게 번안

한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관점취

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향이 강하도록 일부 문항을 역코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

도 계수가 낮은 2개 문항을 적출하여 최종 2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Cronbach’s α가 신뢰성의 일반적인 수용기준인 0.7(Nunnally and Bernstein 1994)을 모두 상

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0.88으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22)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설문문항에 대한 신

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T-test,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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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내용
Cronbach’s 

α

공감

능력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0.876

기쁘다고 우는 아이는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한다(역) 0.877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선물 받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다 0.876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나도 울고싶다 0.874

다친 아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0.870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나도 같이 웃고싶다 0.875

텔레비젼 드라마를 보다가 우는 때가 있다          0.875

상처를 입은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0.873

어떤 노래는 너무 슬퍼서 듣다가 울고 싶어진다 0.876

개와 고양이를 사람처럼 느낌을 가진 듯이 대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역) 0.879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아마 친구가 필요 없어서 그럴 것이다(역) 0.879

슬픈 영화나 책을 보면서 우는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역) 0.876

내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좀 주었으면 하고 쳐다보아도 혼자 다 먹는다

(역)
0.878

규칙을 어겨 선생님게 벌을 받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0.873

다른 친구를 욕하지 전에 내가 만일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생각해본다 0.874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다
0.873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0.871

소설을 읽을때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낀다 0.871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아도 별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역) 0.878

어떤 일이 생겼을 대 가능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0.875

영화나 연극을 볼때 거기에 푹 빠지는 경우는 거의없다(역) 0.878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정말로 염려되는 때가 자주있다 0.872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0.874

연극이나 영화를 본 후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0.873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나까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역) 0.873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0.873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볼때 쉽게 주인공의 입장에 서는 편이다 0.878

내 주변에서는 감동스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0.875

<표 4-1> 공감능력 척도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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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내용 Cronbach’s α

분노

조절

나는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역) 0.662

나는 내가 항상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한다(역) 0.670

내가 원할 때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다 0.654

나는 화를 낼 때 매우 심하게 낸다(역) 0.680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다(역) 0.682

나는 어떻게 하면 싸움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안다 0.695

나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 0.693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0.636

나는 화를 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0.667

나. 분노조절 척도

본 연구에서 분노조절 척도는 Morganett(1994)이 초등학교 아동의 분노조절을 측정하기 위

해 제작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향이 강하도록 일부 문

항을 역코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낮은 1개 문항을 적출하여 최종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Cronbach’s α=0.66, 0.67, 0.65, 0.68, 0.68, 0.70, 0,69, 
0.64, 0.67이고,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0.70으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표 4-2> 분노조절 척도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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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분류 빈도(명) 비율(%)

문화예술학습 경험

학교

학교 / 학원

학교 / 방과 후 활동

학교 / 학원 / 방과 후 활동 

총 응답수

105

177

37

54

373

28.2

47.5

9.9

14.5

100.0

문화예술관람 경험

있다

없다

총 응답수

333

40

373

89.3

10.7

100.0

문화예술활동 경험

있다

없다

총 응답수

230

143

373

61.7

38.3

100.0

V.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공감능력·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예술교육 

흥미여부와 경험유형의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총 380명의 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373명의 분석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응답자

들은 문화예술교육을 배운 혹은 배웠던 장소에 관한 질문에 105명(28.2%)이 학교 정규수업

만23) 학습한다고 응답하여, 77.8%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 학원·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

여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177명(47.5%)이 학원에서, 37
명(9.9%)이 방과 후 활동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학습한다고 하였고, 54명(14.5%)은 학원 · 방

과 후 활동 모두 학습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관람24)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333명(89.3%)이 있다고 하였고, 40명(10.7%)이 없다고 답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관람을 

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25)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230명(61.7%)
이 있다고 하였고, 143명(38.3%)이 없다고 답변하여,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한 학생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표본의 통계적 특성을 <표 5-1>에서 정리하였다.

<표 5-1> 표본의 특성

한편 <표 5-2>에서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동의 문화예술학습·관람·활
동과 문화예술흥미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문화예술흥미와 문화예술관람 

사이에는 아무런 유의성이 없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는 모두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동이 문화예술에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특성상 관람은 부모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길 수 있다.
23)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수업시간은 음악, 미술 분야의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24)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전시회/음악회/뮤지컬(연극)/무용을 나열하여 관람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측정하였다.

25) 문화예술프로그램인 전시/음악/뮤지컬(연극)/무용을 나열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발표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

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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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감능력 분노조절

M(SD) t M(SD) t

문화예술교육 흥미
긍정집단(n=279) 2.90(0.40)

-6.668***
3.01(0.45)

-4.026***
부정집단(n= 94) 2.59(0.36) 2.79(0.43)

 응답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1. 문화예술학습26) 373 1.72 0.452  1.000   

2. 문화예술관람 373 1.89 0.310  0.204***  1.000  

3. 문화예술활동 373 1.62 0.487  0.224***  0.244***  1.000

4. 문화예술흥미 373 1.75 0.435  0.196***  0.018  0.266***  1.000

<표 5-2> 변수 간 상관계수

*p<0.1, **p<0.05, ***p<0.01

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 1,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흥미에 있어서 긍정집단과 부정집단 사이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3>에서 정리되어 

있다. 

<표 5-3>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흥미여부에 따른 공감능력·분노조절의 평균(표준편차)

*p<0.1, **p<0.05, ***p<0.01  

<표 5-3>에서 보면, 문화예술교육에 흥미가 있는 긍정집단은 공감능력과 분노조절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공감능력은 문화예술교육 흥미에 긍정집단(M=2.90)이 부정집

단(M=2.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F검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60, p<0.01).  또한 분노조절 역시 문화예술교육 흥미에 긍정집단(M=3.01)이 부정집단

(M=2.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F검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0.17, p<0.1).  이것은 아동이 문화예술교육에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 
공감능력과 분노조절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설 2,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의 3가지 유형과 공감능력·분노조절 매개효과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표 5-4>에서 정리되어 

있다.  

26) 초등학교 교육현장에는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음악, 미술 분야의 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규 수업시간 

외의 문화예술학습 경험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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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감능력 분노조절

M(SD) t M(SD) t

문화예술학습
경험(n=268) 2.87(0.43)

3.963***
2.99(0.46)

2.232**
비경험(n=105) 2.70(0.34) 2.87(0.44)

문화예술관람
경험(n=333) 2.84(0.41)

-2.502**
2.97(0.45)

-1.953*
비경험(n=40) 2.67(0.44) 2.82(0.46)

문화예술활동
경험(n=230) 2.89(0.41)

-3.961***
3.01(0.44)

-2.980**
비경험(n=143) 2.72(0.40) 2.87(0.46)

<표 5-4>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유형에 따른 공감능력·분노조절의 평균(표준편차)

*p<0.1, **p<0.05, ***p<0.01

<표 5-4>에서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유형인 학습·관람·활동 모두 경험집단이 비경

험집단 보다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공감능력은 문화예술학습 

경험집단(M=2.87)이 비경험집단(M=2.70) 보다 높고, 문화예술관람 경험집단(M=2.84)이 비

경험집단(M=2.34) 보다 높았으며,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M=2.89)이 비경험집단(M=2.7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검증 결과 학습(F=6.70, p<0.01), 관람

(F=0.15, p<0.05), 활동(F=0.08, p<0.01)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노조절은 

문화예술학습 경험집단(M=2.99)이 비경험집단(M=2.87) 보다 높고, 문화예술관람 경험집단

(M=2.97)이 비경험집단(M=2.82) 보다 높았으며, 문화예술활동 경험집단(M=3.01)이 비경험

집단(M=2.8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검증 결과 학습(F=0.72, 
p<0.05), 관람(F=0.17, p<0.1), 활동(F=0.06, p<0.05)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아동이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정규수업 이외에도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관람·활동하는 경우, 
공감능력과 분노조절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의 유형과 공감능력·분노조절 매개효과는 활동>학습>관람의 평균

수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유형간의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아동이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활

동하는 경우 공감능력과 분노조절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시회나 음악회에서의 관람, 
마지막으로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의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1] 문화예술교육 유형과 공감능력·분노조절의 매개효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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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연구결과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흥미여부와 공감능력·분노조절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화

예술교육 유형을 경험에 근거하여 학습·관람·활동으로 구분하여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에 매개하

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

로 체계적이고 효용성 있는 프로그램 방향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의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은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함에

도 의의가 있다.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공감능력과 분노조절 능력을 키우고, 공동

체의식 함양과 대인관계 발달로 연결됨으로써 올바른 아동기 인성교육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

로 기대된다.  연구의 결과에서 분석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문화예술 관람은 아동이 갖는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여부와 아무런 유의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문화예술 학습과 활동은 아동의 문화예술 흥미여부와 유

의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이 문화예술을 습득하거나 향유하기 위하

여 문화시설을 찾는, 문화예술 관람 행위는 자발적인 것이 아닌 부모나 주변 환경에 의해 행해

지는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을 좋아하는 문화예술흥미 긍정집단이 문화예술교육을 싫어하는 부정집단

에 비하여 공감능력과 분노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문화예술교육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때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의 모든 유형에서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하여 공감

능력과 분노조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는 활동>
학습>관람 순서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여부에 따라 아동

의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창작자로서의 역할인 문화예술활동이 소비자로서

의 역할인 문화예술학습이나 문화예술관람에 비하여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 제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이 장애아동,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수요대상의 

특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흥미와 문화예술교육 유형에 따른 공감능력·분노조절의 매개효과를 측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하는 과정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연구를 보완하였

다.  이상의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차적으로 아동이 문화예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이 문화예술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경우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이 높았으

나, 문화예술 흥미여부는 문화예술관람과 연결되지 않았다.  더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유형에서 

문화예술관람이 아동의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에 가장 낮은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아동에

게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 아동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해 주는 것이 공감능력과 분노조

절에 효과적인 교육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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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이 문화예술학습과 관람을 통하여 배양한 능력을 창작자로서 문화예술활동으로 이

어질 수 있는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문화예술활동이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이 소비자의 위

치에 머물러 있으며 문화예술창작자로서의 기회는 그리 신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

술교육을 단지 배움의 경험에 넘어서 창작자로서 표출할 수 있을 때 표면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을 함양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를 야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이론적 검증 및 시사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을 학습, 관람, 활동으로만 구분하여 공감능력과 분노조절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는데 그쳤다.  물론 경험에 근거하여 구분한 유형이지만 실제 아동들에게는 환

경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유형만을 대표적 문화예술

교육으로 정립하여 평가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소재 2
개 초등학교에 국한하여 연령별 형평성은 맞지만, 지역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이론

이 모든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 공감능력·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

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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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잘 읽고, 평상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맞는 것을 골라 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알맞은 답이 보기에 없을 경우, 그 외(    ) 괄호 안에 적어주세요.

1. 나는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체능을      ① 배운다.                        

   (배워 본 경험이 없을 경우 5번으로)     ② 배우지 않는다.                    

2. 어떤 것을 배우거나, 배워 본 경험이 있나요? (해당되는 곳 모두 ∨표시)

  ① 음악            ② 미술            ③  무용             ④ 연극      

3.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체능을 배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곳 모두 ∨표시)

  ① 학교            ② 학원            ③ 방과후 활동       ④ 그 외(      )  

 

4. 지금까지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체능을 배운 기간은? 

  ① 없음     ② 1개월 미만    ③ 1개월~6개월    ④ 6개월~1년     ⑤ 1년 이상

 

5. 나는 미술관이나 공연장에서 전시회, 음악회, 공연 등을  ① 관람한 적 있다

   (관람한 경험이 없을 경우 8번으로)                     ② 관람한 적 없다

6. 관람해 본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곳 모두 ∨표시)

  ① 음악회      ② 전시회      ③ 무용      ④ 뮤지컬(연극)     ⑤ 그 외(      )

7. 관람을 하기 위해서,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을 얼마나 자주 찾아가나요?

  ① 없음      ② 1년에 1번이상      ③ 6개월에 1번이상      ④ 1개월에 1번이상

8. 나는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체능을 다른 사람 앞에서   ① 발표한 적 있다. 

   (발표한 경험이 없을 경우 11번으로)                   ② 발표한 적 없다.  

9. 발표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곳 모두 ∨표시)

  ① 음악회      ② 전시회      ③ 무용      ④ 뮤지컬(연극)     ⑤ 그 외(      )

10. 지금까지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체능을 몇 번이나 발표하였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③ 1번~3번    ④ 3번~10번    ⑤ 10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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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무용), 연극 시간을   ① 좋아한다.

                                                         ②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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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① ② ③ ④

2 기쁘다고 우는 아이는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선물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선물 받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4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나도 울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다친 아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나도 같이 웃고 싶다 ① ② ③ ④

7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우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들이 왜 속상해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9 상처를 입은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10 어떤 노래는 너무 슬퍼서 듣다가 울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11
개와 고양이를 사람처럼 느낌을 가진 듯이 

대해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12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아마 친구가 

필요 없어서 그럴 것이다
① ② ③ ④

13
슬픈 영화나 책을 보면서 

우는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14
내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좀 주었으면 하고 쳐다보아도 혼자 다 먹는다.
① ② ③ ④

15
규칙을 어겨 선생님께 벌을 받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다음 글을 잘 읽고 평상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을 1개만 골라 

∨표시를 하세요. 어떤 질문에도 맞거나 틀리거나, 좋거나 나쁜 답은 없고 솔직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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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6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17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다.
① ② ③ ④

18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은 별로 듣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0
소설을 읽을 때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21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아도 

별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22
어떤 일이 생겼을 대 가능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3
영화나 연극을 볼 때, 

거기에 푹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24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정말로 염려되는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25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① ② ③ ④

26
연극이나 영화를 본 후, 

내가 마치 주인공이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7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나까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28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29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볼 때, 

쉽게 주인공의 입장에 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0 내 주변에서는 감동스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 36 -

번
호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항상 화가 나 있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화를 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원할 때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화를 낼 때 매우 심하게 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화가 너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어떻게 하면 싸움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화를 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다음 각 문장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을 1개만 골라 

∨표시를 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